
EU 헌법 비준의 연쇄적인 부결로  

세계의 주요 섬유 공업국 동요 

세계 제2차 대전 후부터 물밑에서 유럽 지역의 통합을 위하여 추진되어 

온 EC(European Communities)가 1967년에 발족하고 1993년에 드디어 

EU(European Union)로 발전하면서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모두 준

수하여야 할 EU 헌법을 회원국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비준 절

차에서, 회원국 중 가장 먼저 프랑스 및 네덜란드에서 국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연달아 부결되자 다른 EU 가맹국들도 뜻밖의 충격으로 비준을 무기 연

기하며 EU 헌법 비준이 불투명하게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섬유 공업 종사자는 쿼터 프리로 섬유품의 수출이 급증

한 문제로 EU로 수출되는 섬유품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실권자가 불확실하

게 되었다는 견해와 EU로서 중국에서 세이프 가드 압력을 회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견

해는 아직 안나와 있다. 

그런데 주목할 일은, 프랑스 및 네덜란드에서 EU 헌법이 부결되자, 바로 

EU 당국은 급히 중국에 대한 섬유품 세이프 가드의 발동을 취소하고, 중국

측이 자주적인 수출 억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전재로 3년 동안 EU에의 수

출 신장을 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이다. 

표면상으로는 중국측이 양보한 것 같지만, EU의 완전 통합이 흔들리자 중

국측에게 양보를 구한 모양으로 프랑스ㆍ이탈리아 등의 섬유 공업이 중국에 



대하여 갖고 있던 불만을 급한 대로 해소하느라 노력한 것 같다. 또한 중국 

측도 EU의 세이프 가드 실시를 피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된다. 

프랑스ㆍ이탈리아의 섬유 공업은 중국의 자주적인 수출 억제보다는 세이

프 가드의 발동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었는데, 중국측은 EU와의 교섭에서 명

분보다는 실리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문제점은 이탈

리아 당국이 이탈리아 섬유 공업을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탈리아에 대하여 정통한 소식에 의하면, EU 내의 섬유 공업을 리드해 온 

이탈리아 섬유 공업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ACFIS의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섬유 공업의 불황은 계속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에 이탈리아 섬유 기업의 수는 73,344개, 2002년에는 70,966개, 2003

년에는 67,741개이며, 2004년에도 크게 섬유 기업이 줄고 있다. 종업원 수도 

2001년에 609,629명, 2003년에는 569,733명으로 줄고 있다. 

이렇게 악화된 원인은 중국으로부터의 섬유품 수입 증가와 루마니아 등의 

구동구 여러 나라로의 생산 위탁의 증가가 겹쳤기 때문이다. 

이탈리아ㆍ프랑스의 섬유품 생산자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섬유품 수입이 급

증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억제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2007년에 EU에 가

맹될 예정인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EU 헌법으로 보호되면, 이탈리아 섬유 공

업의 경쟁력은 크게 감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터키가 EU에 가맹하면, 이탈

리아의 섬유 공업은 국제 경쟁력이 더욱 감퇴할 것으로 판단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관계자는 중국 문제뿐만 아니라 EU의 정책에도 이탈리아

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도 EU 헌법 비준의 성사 여부에 따라 EU에 대한 섬유 정책은 유동적

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섬유 관계자도 EU의 헌법 비준 여부에 다른 파급 영

향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두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일본측이 주목할 사항은 터

키가 EU에 가맹할 수 있느냐에 따른 영향이다. 

EU 헌법 비준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EU 시장에 주력해 온 터키에 대하

여 EU가 터키의 섬유 산업 발전을 막는 벡터(vector : 방향을 가진 힘의 양)

를 강화하면, 터키는 다른 시장으로 수출을 돌리려고 노력할 텐데, 이러한 

상황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EU 헌법의 비준을 부결하거나, 연기하는 나라가 많아진 원인으로는, EU 내

의 고코스트국(高cost國)이 저코스트국에 밀려서 생긴 결과로 보며, 저코스트

국의 거인인 중국에 이어 인도가 섬유 수출 강국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사

실을 주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벡터에 따라 유럽은 섬유 기계를 저코스트국으로 적극 수출하며, 

저코스트국의 섬유품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향에 일본의 섬유

품 생산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와 같이 일본과 중국 간의 동향에

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며, 일파(一波)가 만파(萬波)를 유발하는 시대가 되

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5년부터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섬유 공업에게 어떤 사태가 

생길지를 깊이 검토하여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저코스트 섬유 공업의 약점

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석유의 고가격화와 구입난이 세계

적으로 심해지면, 중국ㆍ인도의 섬유 공업은 어떻게 대응할지 그 동향도 파

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검토로 일본의 섬유 공업이 살아남을 틈새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면 석유의 고가화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고마운 존재

가 될 수도 있다. ♣   


